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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최초 번역. 출간되는 체코

단편소설 켤작선

이 책은 프란츠 카프가, 카렐 치

펙. 밀란 쿤뎨라 등 몇몇 유명 직

기를  제외하면 한국에 거의 알려

지 지 않은 체코문학의 진면목을

느낄 수 있는 단편소설 선집 이다.

이 책에 실린 작가들 가운데 국

내 독자들에제 익숙한 직 기는
’로봇 ' 이리는 단어를 발명한 카

렐 차페크 정도일 것이다. 체코

문힉 에 좀 더 관심을 가진 독자

라면. 오래전 한극에시 출간되 었

다기 절판된 [용김 한 병사 슈베

이 크]의 야로슬라프 하셰Ξ1. 그

리고 파블르 네루다기 필명을 따

라 쓴 [말라스트라나 이아기 (소

지구 이아기)」의 얀 네루다도 앞

것이다 이들을 비롯하여 υ세기
전반부텨 20세 기 중반에 이르기

까지, 백 년 이상에 걸쳐 '유럽의

중심 ', 체코의 근현대문학시 를

관통하는 열어섯 명의 핵심 작가

듣의 태표작 열아흡 핀을 탐았다

L多‖  ㅏ —
 작가들이 사랑한 도시

“체코 서적을 통해 프라하를 발견하세요!”

—으  
해 3월 , 서울 소재 체코정보문화원에서는 체코 작

ㄹ  가들의 프라하에 대한 문학 선집 한국어판의 출판

회가 열렸다. 본 선집 ’프라하 — 작가들이 사량한 도시'

에는 한국 독자들에게 이미 알려진 바 있는 야로슬라

브 하섹 σ㎥ㅇs㏊ v ㏊§ck), 카렐차펙 (Kare1 ㏇pek), 프란

츠 카프카Franz Kafka), 구스타프 메 이 링 크 (Gusta、’

Meyrinυ 뿐만 아니라 아직 한국에 널리 알려지지 않

은 중기 작가인 요제프 슈코레츠키(Jbsef 층k'roreckV),

이반 클리마(工v㏂ mⅡn㈖와 현대 작가인 미하엘 아이 바자

㎚ ch㎈  서va幼와 야힘 토폴(Jjcl1㏘  Tbpd) 까지 소개되어

있다.

사진의 피시—체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프라하의 건물

중 하나인 구 시청을 그대로 뵨떠 지어진 홍대 캐슬

프라하(㎡ww. castlepraha. co. kr) 에서, 본 선집 을 위해

고은 선생님께서 직접 축사해 주셨다. 이 날의 축사
이후 고은 선생은 수 년 만에 백탑의 도시인 프라하

를 재 방문하셨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.
'책의 세계' 라는 문학 박람회에서 고은 선생은 '그것

은 .●●●.' (To je.● .) 이리
⌒고 하는, 체코어와 한국어 두

가지 언어로 출간된 시집 을 소개하었다.

'프라하 ㅡ작가들이 사랑한 도시' 는 고은 선생 님 으로

하여금 수년 전 방문하신 도시를 체코 작가의 눈을

통해 다시금 바라 볼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다.

본 선집은 이전에 미국에서 체코 문학 전문가인 폴

월 슨 (Paul Wilson)이  출간하였고, 여러 차례에 걸쳐
재발행 되었던 바 있다. 이번에는 드디어 본 선집 이

한국어로 출판되는 경사를  맞이하여, 한국에 소개되

는 체코 문학의 최초의 선집으로서 한국 독자들에게

체코 문학을 소개하는 것과 아울러, 체코 문학을 알

아나가는 방법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 그

지없는 프라하라는 도시에 대한 좋은 안내시가 될 것

이다. 또한 이미 한국에서 출판된 수 많은 안내시와

여행기의 목록에 양질의 서적 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

점에 기쁨을 감출 수 없다.

서울 출판사 '행복한 책 읽 기 '㏉ww.happyleadlη g.net)

로서는 ’프라하 — 작가들이 사랑한 도시' 가 체코 문학에

관한 첫 출판물이기는 하나, 본 출판사의 번역가들이
이미 주한체코대사관 ⒣ww.mzv cz/帥 uυ  과 협 력하여 또

다른 체코에 관련된 두 가지 번역물을 동시에 준비하고

있기도 하다. 그 중 하나는 이번 여름에 이미 어행자들이

프라하를 방문하고자 할 때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. 이

책은 19세기와 20세기 초반 클래 식 문학을 소개하면서,

요세프 콜라르, 얀 와이스, 카렐 폴라첵, 카렐차펙 등

태문호들을 접하게 해주고, 한국인 독자와 여행자들로

하어금 100년 전 프라하의 아름다움과 문학의 세계로

안내해 줄 것이다. 다른 하나는 이번 어름 말에 출판될

예정인 근대와 현대 체코 공상과학 문학 선집으로 앞의

책과는 또 다른 미래의 체코를 보어줄 것이디'. 2011년 에

프라하를  방문하는 한국 어행자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

는 다양한 책의 목록이 주어질 것이다 .

체코를 방문할 때, 독자들의 영 원한 사랑을 받는 프

란츠 카프카나 그의 책. 또는 밀란 쿤데라의 '참을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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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은 시인과 함께 주한체코 야로슬라브 올샤 , jr 대사가

출판기 념 회에서 기 념촬영

없는 존재의 가벼움' 외에도 최근에 출판된 여러 체코

작가의 책도 함꼐 즐겨볼 수 있을 것이다. 체코 삽화

가이 면서 작가인 페테르시스논 한국에서는 그의 마

들렝 카(Madlenka)에  대한 책.으로 유명한데, 최근 그

의 출판작으로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출간된 '세 개의

황금열쇠' 가 있다. 이것은 프라하의 아롬다움과 역사

를 문학과 예술적으로 묘사해 놓은 책이다. 또한 20

세기 초반에 가장 중요한 체코 작가인 카렐차펙이 이

미 3작품을 통해 한국에 소개되었다. 30년대 정 치 적

이유로 노벨상을 놓친 그의 세 한국어판 작품은 디'음

과 같다. 열린책 출판사에서 나온 '토룡뇽과의 전쟁' ,

zmanz출판사에서 나온 현실주의 소설 인 '호르두발' ,

리젬출판사에서 1920년대 한국어 초판이 출판 되고

자펙 이 국제 상용어가 된 로봇이란 단어를 처음으로

사옹한 R:U.η이란 희극이 있다. 또한 현대 정 치에 관심이

있다면, ’며나기' 라는 바츨라프 하벨의 짧은 희곡을 잊지

않길 바란다. 전 체코 대통령 이자 세계적으로 사랑
받는 희곡 작가 바츨라프 하벨은 그 한국어판 작픕에

서 현대 정 치의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다. 그의 작품에

나타난 결론들은 중부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

보편적 인 정 치 문제의 해법 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.

이 작품은 체코의 극장 아르하의 서울 방문 공연을

계기로 LG아트센터에서 출판되 었다. 프라하로 여 행

을 며난다면, 문학이나 희곡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행

된 저명한 체코 사학자, 페트르 초르네이와 이지 오코

르니가 쓴 체코 역사 이야기를 함께 해 볼 수도 있다.

이 책은 영 어, 독어, 러시아어, 불어, 이탈리아어, 스

페인어, 일본어, 그리고 한국어로 만나볼 수 있는데,

특히, 한국어판은 서강대학교 연구팀 이 중앙 유립 연

구 프로젝트의 하나로 번역을 진행하고 다해 출판사

에시 출판하였다.

그러나, 이것은 체코 문학의 한국 진입에 있어서 빙

산의 일각일 뿐이다. 9월과 10월 에 아시아에서 최초

로 국립 극장 축제에 체코국립극단이 참여하여, 자펙

의 '마크로플러스 사건
1 

을 멀티미디 어적 인 방식.으로

공연할 예정이다. 이 작품 외에 다른 두 희곡의 번역

본이 잇따라 열린책 출판사에서 출판될 것이다. 출판

사의 독자들은 수 개월 전 차펙의 '도룡농과의 전쟁' 을

본 출판사의 최고의 작품으로 꼽았다. 올해 후반에는

마르틴 하르니첵의 호러 문학 작품인 ’고기’
 
를 출판

할 예정 이다. 이 책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
진지한 비판을 담고 있기 때문에, 80년대 당시 공산

권 국가에 포함되어 있었던 체코에서는 출판되지 못
하었고 캐나다에서 초판이 발행되었다. 더불어 25년

전 한국에서 이미 출판된 바 있는 야로슬라브 하섹

σor㎱1N Ha층ek)의 슈웨이크6㎎jk) 병 사에 관한 유

머 소설의 재발행판과 체코 클래식 작가인 얀 네루다

iJon Neruda)의  단편소설, 시 선집도 향후 출판될 것
으로 예상한다. 그러므로 금년에 프라하를 방문할 계

획이라면, 체코 작가의 작품들을 잊지 않길 바란다.

야로슬라브 올샤, jr.

주한체코공화국 대사
(www mz∨  cz/seou l)

"영광이 별까지 닿을 위대한 도시.

프리하 !" 체코의 건국신화에 나오

는 공주 라부세의 말이다

우리들에게는 밀란 쿤데라의 소설

〈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〉을

통해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

작하고, 〈프라하의 연인〉 이후 낭

만척 인 시랑의 도시르 각인되 어

있지만 , 사실 프라하는 대통령 으

로 유명힌 '시 인’
 

하벨을 선택한 체

코의 수도이자. 이반 클리마의 말

저럼 벨벳혁명 당시 총과 칼 매신
"조롱과 풍자. 그리고 농담을 무기

르 혁멍을 이루어 낸" 예술적 감성

과  사상적 저력을 가진 도시이나.

바르 그 프라하의 구석구석을 배

경 으로 한 작품을 모은 소설집이

출간됐다. 『프라하—작기돝이 사

랑한 도시』 는 프란츠 카프카, 안

네루다, 카렐 차펙 등 체코의 대표

작가 열네 명이 쓴 열여섯 편의 단

편들을 통해 이 위대하고 특별한

도시 프라하의 매력 이 어디에시

연유하논지를 보여주는 책이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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